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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CP 시나리오 기반 동남극 데이비드 빙하-드라이갈스키 빙설

용융 및 연관된 해수면 변동 예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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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구�온난화가�심화되면서�남극의�급격한�용융에�의한�해수면�상승�예측이�중요한�과학적�이슈로�부

각되고�있다.�본�연구에서는�동남극�장보고�기지�부근�위치한�북빅토리아랜드�데이비드�빙하-드라이

갈스키�빙설의�용융�및�이에�기인한�전지구�해수면�변동�미래�예측�실험을�수행하였다.�ISSM�모델로�

해당�지역에�대한�빙상동역학모델�시스템을�구축하고,�네�가지�RCP�시나리오를�미래�시나리오로�활

용하였다.� CMIP5에� 참여한� 17개� 전지구접합모델� (CGCM)로부터� 20세기� 기후재현� 실험,�

RCP2.6,�RCP4.5,�RCP6.0,�그리고��RCP8.5�시나리오별로�각각�91개,�39개,�70개,�31개,�그리

고�34개�앙상블�멤버�자료를�확보하였다.�CGCM에서�생산한�1950년부터�2100년(일부�모델은�

2300년)까지의�모델�영역에서의�현재와�미래�강수�자료를�표면질량수지(SMB)값으로�변환하여�빙

상동역학�모델�강제력으로�처방하였다.�미래예측�결과에�대한�다중모델�상호비교�결과�모델�간�앙상

블�민감도는�다소�넓게�나타나지만,�대부분의�실험에서�온실가스�증가�속도�및�증가량과는�무관하게�

이�지역에서는�빙하�질량�증가로�인한�전지구�해수면�하강이�우세할�것으로�예측되었다.�이는�빙하�지

반선에�위치한�해면보다�높은�기저능의�존재가�빙하의�역학적�안정성에�큰�영향을�미쳐�21세기�내의�

지구� 온난화� 강제력에도� 불구하고� 빙하� 질량� 손실이� 뚜렷이� 나타나지� 않는다는� 것을� 의미한다.�

CGCM의�남극지역�모의성능�제고�및�보다�현실적인�대기·해양�강제력�처방이�예측�결과�불확실성�

완화를�위한�개선점으로�논의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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